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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방 소도시 쇠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사립대학의 폐교를 야기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혼란

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대학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골목 슬럼화 방지를 통해 폐 교대학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자료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글 설문조사와 10월 2일 실시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의 대상자는 폐교대학의 인근 시민 총 84명이었고, 현장 인터뷰는 폐교대학 출신 2명과 지역거주민 3명 총 5명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폐교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도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차후 폐교재산의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에 기여 할 것이다.

키워드 : 도시재생, 폐교대학, 복합문화공간, 학령인구, 공공성

Abstract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caused the closure of private universities, but 

the guidelines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are ambiguous, causing confusion.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plan to utilize the closed school university. The government aims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elling closed schools by preventing alley slums through the recovery of alley 

commercial districts and local commun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Google survey from 

September 30 to October 8, 2021 and an on-site interview conducted on October 2, 2021. A total 

of 84 nearby citizens of the closed school university were surveyed, and on-sit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five people. The collected data suggested the direction of utilization plan 

for closed school building. This study will present a model for the use of closed school property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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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중심의 산업화 이후 사회는 급격하게 성장했다. 

농촌과 도시 간의 경제·사회·문화의 격차를 발생시켰으

며 도시의 인구 과밀화 현상으로 발생한 주거난의 극복

을 위해 정부는 1980년대부터 도시 개조 형태의 개발을 

추진했다[1]. 물리적 측면의 개선과 주거시설 공급을 중

심으로 도시를 발전시켰으며 뉴타운, 재건축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2000년대 말까지 도시개발은 안정기에 접

어들었다. 하지만 도시화의 심화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의 불균형적 발전은 도시쇠퇴의 증후를 보여주었다[2]. 

도시쇠퇴는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며 

출산율과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어 

지방의 청년과 학생 수의 감소는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

상과 함께 지방대학의 폐교 및 유휴공간의 증가로 인해 

낙후된 이미지를 남겼다[3].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입학정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방대학은 대규모 정원 미달로 이

어지고 생존을 위한 대학의 폐교, 대학 간 및 대학 내 학

과의 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 지방 사립대학들이 구조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방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생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체와 함께 기존의 도시정책이 지

닌 정합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도시개발 

및 폐교 공간 활성화 정책방향을 재정립하자는 의견과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4,5]. 

본 논문에서는 폐교대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

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파악한 후 구시

가지의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민 여론조사 시행을 통

해 ‘폐교대학’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목적을 지

닌다. 그리고 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기초자료 제공으

로 지역주민 대상의 도시재생 사업 인지도 향상에 의의를 

둔다. 또한, 지방사립대학의 폐교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폐교대

학 활용방안을 도출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폐교 자산의 활용방안 범위를 

넓히고, 지역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지역 및 공동체간 연계와 상생을 통해 삶의 격

차를 극복하며 유휴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고찰

2.1 대학의 현황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입학정원 또한 감소하며 수

능 응시자는 20학년도 49만 명에서, 21학년도 43만 명

으로 감소하였지만, 22학년도는 50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하지만 대학입학정원은 2010년 326,944명에서 

2013년 339,952명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꾸준한 감소

했다[6,7]. 

그 결과 교육부는 전국의 미충원 대학 규모를 2022

학년도 8만명, 2023학년도 9만명, 2024학년도 12만명

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학령인구 감소

에 따라 지방사립대학의 입지가 줄어들고 수도권과 양

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며 지방대학들의 존립 여부에 직

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대

학은 397개로 국립대학이 42개교(10.6%), 공립대학이 

8개교(2%), 사립대학이 347개교(87.4%)가 있다. 사립대

학이 대학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폐교가 시작되고 있어 대학의 수가 감소

할 전망이다[8,9].

2.2 폐교 대학 현황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유형은 대학의 통폐합 또는 학

과 통폐합, 비리 사립대학의 강제 폐교와 입학정원 감축 

등이 있다. 현재까지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자율적으로 

실행한 사례는 찾기 힘들며, 정부의 시정요구를 지속적

으로 미 이행하여 강제 폐교된 사례는 있다.

2021년 현재 16개 대학이 폐교되었다. 하지만 폐교

대학 학교법인 중 1개교만 청산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5개 대학의 청산절차는 미 종결된 상태에 있다. 폐교대

학 중 광주예술대를 비롯한 8개교는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24조에 따라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학교법

인 산하학교로 이전하였다[10]. 대학의 자진 폐교도 있

지만, 대학 간 통폐합도 있다. 대학의 통폐합 현황을 보

면 국립대학은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인근 지역의 국공

립대학을 통폐합하여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사립대학은 

동일학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을 통폐합 하면서 각각의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

여 대학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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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검토

폐교대학의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폐교대학 

쇠퇴실태 연구, 폐교대학 처분 방법에 관한 연구,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폐교대학 분석연구로 나뉜다. 

문남철[5]은 남원 서남대학교를 사례로 들어 폐교대

학이 지역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

학이 폐교되면 지역사회의 쇠퇴가 가속화된다 생각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이 지역 내에서 지식과 기술의 중

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인근지역

의 지역소득 감소, 지가변동, 인구감소 등의 영향이 적다

는 것을 소개하였다. 이어 규모가 작은 지방사립대학은 

규모가 큰 대학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로 인해 교육, 연구, 봉사 분야에서 

지역사회와의 단절이 발생하며 지역공동체와의 혁신을 

통한 발전기회 감소의 영향을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주용기[10]는 사립대학 폐교 후 처분방법에 관한 연

구를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연구하였다. 현재 

폐교대학은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과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개혁 입법 보완을 통해 근본적

인 사립대학 재단의 사학비리로 인한 폐교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 35조 5항

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폐교대학을 양여, 무상대부 또

는 기타 교육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 후 

결여된 처분방안에 대한 안전한 보장을 주장하였다.

정준재[11]는 대학과 사회는 인문, 사회, 문화의 복합

적인 특성을 통해 인과관계를 지니며 대학의 쇠퇴는 사

회의 사회를 가져온다 하였다. 즉 대학은 사회와 상호작

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며,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지역의 상생을 위한 전략으로 

여겨지며 인구증가와 함께 다양한 소비증가 등의 경제적 

파급을 통해 사회와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주민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 대학과 지방이 공존을 주장하였다.

  

2.4 폐교활용 관련 법령

2019년 8월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의 신청을 통한 최종 심의를 발표하며 대

학의 정원 감축을 자율로 맡기고 권역별 소재 대학이 지

닌 교육환경과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 중단 및 폐교 신

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법령의 결과 발생하는 

폐교대학건물은 ‘사립학교법’ 42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진행에 있어서 주체는 학교법인이다. 

사립대학의 폐교 신청 이후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까

지 자산을 매각하고 채무 정리를 하는 등의 관리가 복잡

하다. 또한 ‘사립학교법’ 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

거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벼운 사안일 경우 직접 신고하여 변경해

야 한다고 하였다[9,12].

그로 인해 지방사립대학이 폐교 직후 자산매각을 진

행하면 대학 자체가 지닌 금전적 문제를 당장 해결할 만

큼의 재산 확보가 어려우며, 자산매각의 의사결정 과정

에서 자산의 노후화로 매각가액이 하락하여 폐교건물 

경매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폐

교대학은 접근성이 낮은 지방의 외곽에 위치하여 근린

시설과 지역상권이 부족하고 매각의 가치가 낮다. 그렇

기에 즉각적인 매각보다는 부지의 자산 가치를 올리고 

지역의 상권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변경하

는 것이 중요하다[12,13].

3. 폐교대학의 발전 및 활용방안

3.1 현황분석

현황의 대상지 A대학교는 2020년 폐교 이후 줄곧 개

방이 금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후 2021년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임시 파출소로 운영되며, 약 3개

월간 개방 상태였다. 파출소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 실내

를 제외한 교정까지 방문할 수 있었으며, 10월에 실시한 

제2차 현장조사 시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A대학의 입지현황 분석이다. A대학교 일대

는 주거 밀집지역이다. 지하철역과 재래시장이 가까운 

곳이며 인근지역의 화훼단지, 방위산업단지, 농수산시장 

등 특정사업을 통해 경제적 활성화를 끌어내는 옆 동네

에 비해 A대학교 일대는 눈에 두드러지는 지역 활성화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공립학교와 보육원 및 

양로원이 대학가 근처에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총 일곱 

단지의 아파트가 있어 폐교에 물리적 변화를 주는 즉각

적인 재개발 진행에 제약이 발생한다.

두 번째, 총 2차의 A대학교의 대학상권 현장조사를 

실행하였다. 2021년 6월 1차시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A

대학교 앞 골목상권은 대학가와 주거지에 알맞은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있으며 총 8개의 상점이 영업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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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1년 10월 2차시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A대학

교 앞 골목상권의 총 7개 상점이 영업 중이다. 문구점이 

점포세를 내놓은 상태였으며, 음식점과 편의점은 근처를 

등산하는 등산객들로 인해 꾸준히 영업하고 있었다. 

A대학교 일대의 주변지역은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있

었으며,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공

모를 통해 2024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입 받아 마중물 

사업과 부처 연계사업 및 지자체 사업 등의 실행이 가능

한 상태다. 또한 2022년부터 인근 지역의 ICT 지식기

반 서비스 산업공단과 청년 일자리 중심지구 조성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3.2 폐교대학의 발전방안

폐교대학은 수련시설, 문화⋅예술 공간,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존, 국부, 전체 활용의 총 세 가지 유

형으로 나뉜다. 보존의 경우 건물에 물리적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기능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

용할 때만 기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투자를 최소한으로 하여 기능의 있는 그대로를 활용한

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교육청이나 관공서 등에서 관

리인을 고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14,15]. 

국부적 활용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변화를 주고 활용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조건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설

의 가치가 필요조건에 충족될 때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16]. 폐교대학의 활용은 매각, 관리 주체 고용, 자체 활

용, 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립대학의 폐교 후 매각은 사단법인이 보유

하고 있는 자산과 부대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자산과 불가능한 자산의 구

분이 가능하다. 

두 번째, 학교는 폐교 처리 후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

된다. 그렇기에 매각 전까지는 관리 주체를 통해 건물을 

정돈해 둔다. 외관을 깨끗하게 관리해 준다면 폐교 이후

에도 건물의 가치에 누가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매각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자체활용으로 목적에 맞는 사용과 지역 수련

장, 학습장, 휴양소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임대는 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임대료를 징수하여 사용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15,16].

3.3 폐교대학의 활용방안

A대학교의 면적은 약 25,665㎡이며 반경 100미터 

이내에 중학교, 주거지, 지하철, 재래시장, 보건소, 마트 

등이 있다. 대학상권이지만 주거지역의 역할이 더 강하

게 자리 잡고 있으며, 임시 파출소로 운영되며 공간적 

제약이 일시적으로 풀린 모습을 통해 지역과 폐교대학 

간 활용에 협의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속가능

한 폐교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확충 시설로의 변

모가 필요하지만 공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폐교의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추후 폐교공간을 다양하

게 창조 가능한 장소로 구성해야 한다. 폐교의 활용목적

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만족도를 고려한 것이어

야 하며,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이 존재하는 시설과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3.3.1 도입 가능 프로그램

A대학교 일대는 지역발전특구로 선정되어 지방의 도

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신소재, 정보통신, 첨

단산업, 영상 및 콘텐츠 시설 등의 고밀도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첨단사업지구로 발전 예정이다. A대학교 일대

의 전통산업시설인 농산물시장과 첨단산업지구에서 계

획의 중점으로 두는 ‘ICT 지식 서비스 산업’을 고려한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A대학교 일대의 미래 산업 생태계에 

관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계획 차원에도 

새로운 물리적 재건축이 아닌 기존의 폐교 내부시설을 

활용하여 확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13,17].

하지만 폐교대학의 도입 가능 프로그램은 문화시설의 

확충과 최소 비용의 소요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A대

학교 일대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597명으로 대상

지 내 전체 인구의 53.6%를 차지하고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여주어, 인문지리 현황에 맞는 프로그램 검토

가 필요하다.

1) 무인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물인터넷의 기술과 

정보통신 기능이 접목되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업화 방안 모색이 가능한 분야여야 한다.

2)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

과 사업을 실행하여 성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3) 기술과 도시재생의 연결을 통해 사회경제적 분야

의 발전양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교육과 문화의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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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적 요건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3.2 도입 가능 시설

도입 가능 시설의 선정을 위하여 A대학교 일대의 성

장과 폐교대학의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해줄 시설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실제 국내·외 폐교

대학 활용의 성공사례의 분석과 향후 지역에 경제적 이

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질문을 통해 도입 가능 시설을 선정하였다.

⋅지역 간 협업이 가능한 시설인가?

⋅지역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인가?

⋅운영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시설이 제시되어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 도입 가능 시설은 크게 북카

페, 캠핑장, 스마트 팜, 시민교육시설의 네 가지로 구분 

지었다. 

첫 번째, 북카페는 A대학교 일대에서 지자체와 함께 

도서관 건립과 책 홍보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라는 

테마에 충분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시민들의 인

문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토크쇼, 포럼, 독서클럽 등을 운영할 수 있도

록 하고 폐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두 번째, 캠핑장은 주민 설문조사에서 아웃도어에 대

한 폐교대학의 활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폐교의 넓은 부지를 캠핑공간으로 탈바꿈하여 

A대학교 인근의 자연경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한다. 

세 번째, 스마트 팜은 무인 운영 또는 사회적 약자에

게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의 공간으로  

지역 간 연계 및 협업까지 가능한 새로운 복지 비즈니스

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시민교육시설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정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친환

경·도시재생·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활용방안 중 하나인 스마트 팜은 2018년 수

립된 정부의 ‘스마트 팜 확산 방안’의 핵심 정책 중 하나

이며, ICT를 활용하고 농·어촌의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폐교된 공립학교의 

토지 및 건물에서 스마트 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

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니고 있어 관계 부처 또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폐교가 지니는 슬럼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

도심에 있는 폐교건물을 방치하면 지역의 흉물이 된

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지역민을 위한 폐교건물을 활

용한 콘텐츠 제안으로 지역과 지역민에게 환원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폐교대학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 클러스터 형

성을 통해 복합적인 의의가 담긴 실질적인 사업의 실행

이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폐교대

학의 유휴공간이 지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분석

본 장에서는 지방 폐교대학의  설문조사 방식 및 분

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4.1 설문 및 방문조사 분석

설문조사 대상은 폐교된 A대학교이며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위해 조사 장소를 A대학교 상권 일대로 한정하

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5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현장조사와 인터뷰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의 경우 구글 설

문조사 주소에 접속하여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 84명이 참가하였고, 불충분

한 응답을 한 2개의 응답을 제외한 82명의 응답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폐교 후 지역 활용방안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A대학교 일대의 주민에게 약 10일간 구글 설문 시

트 URL을 공유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은 기본 인

적 조사 4가지와 주관식 질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폐교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상권

의 경제적 위기로 꼽혔다. 이는 A대학교 일대 주민들에

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자원을 마련하자는 의의

를 지닌다. 하지만 A대학교 일대의 유동인구 소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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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결여, 해결방안의 부족의 문제가 이어지며 지역의 문

제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적 방면의 고려와 남

녀노소 누구나 배우고 참여하는 공유기술이 기반으로 

작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Table 1. Summary of online Survey Results

Question Response rate

1
About Urban 
Regeneration 

Yes 62.2%

No 37.8%

2
Closing of A 

University 

Yes 17.3%

No 21%

Heard 61.7%

3

After school 
closure What was 
the impact on the 

A‘s University 
area?

Depopulation 35.4%

Economic Crisis 37.8%

Job Loss 15.9%

Criminal Zone 11%

4

How to use the 
closed school 
What is your 

opinion about it?

Complex Cultural Space 40%

Youth Welfare Center 30%

other
(exhibition space, 

Agricultural center, 
library, outdoor space, 

etc)

30%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 

및 상권의 특성과 연령대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의 홍보

가 필요하다. 주변 지역과의 인적·물적 네트워킹을 통한 

연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할 가치가 있는 

대학상권을 만들어 접근성을 강화하여 골목상권의 개성

을 유지하게 시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 및 기획을 반영

하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18,19].

다음은 A대학교 졸업생, 인근 주민, 지역 소상공인과 

사전 협의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폐교대학의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

였다. 특정 사업을 지닌 주변지역에 비해 외곽에 있는 A

대학교 일대는 폐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도 사

람들이 올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과 폐교 공간을 캠핑장, 

지역공동체 시설, 시민체험 및 문화공원 등 액티비티 공

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두 번째, 폐교 부지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을 진행하였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해도 

워낙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폐교 공간 활용에 대해 투

자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세 번째, 개별 질문에서 A대학교 폐교부지 활용에 대

해 지자체에 기대하는 것이 있냐는 질문을 진행하였다.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통해 A대학교 폐교 부지를 정비한다면 골목상권 개선이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4.2 개선방안 및 한계점

사립대학 폐교 이후 발전방안과 활용방안 제시를 위

해 정부와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활동 실시는 기

술과 도시재생의 연결을 도모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

고 기업이 지닌 사회경제적 분야의 발전을 끌어낼 아이

디어를 제시하여 도시재생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계기

를 마련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의 폐교대학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폐교대학 발생에 따

른 관리문제와 활용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을 현안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또한 폐교 후 방치되어 매각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구시가지의 대학 상권현황과 폐교가 

지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 활용

할 수 있는 지역 내 사례와 콘텐츠 발굴에 대한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대상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에 관한 의견을 

수용하였고, 차별화된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교육기

관이 지니는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A대학교의 폐교 이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은 폐교대학의 공간 활성화와 지원이다. 구체적인 폐교

대학 활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련 정책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있는 정책의 개정은 교육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끌어가야 하며 주민공동체와 

다양한 도시재생 및 지역 활동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A대학교 일대는 폐교대학 관리 환경 구축과 역할증

대를 위해 정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도시재생

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상권 브랜드의 매력을 끌어내

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 폐교대학 관리 수행에 힘써

야 한다. 아래의 세 가지는 폐교대학 활용 관련 정책 설

정을 위해 구상한 방향성이다.

1) 폐교 사후 관리를 위한 인프라 제공

2) 고유의 문화와 콘텐츠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 조성

3) 구시가지의 개성 발굴 및 발전 지원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사립대학의 지속적인 폐교로 

이어지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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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청과 지자체 차원에서만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

니다.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장기적

인 계획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폐교 재산을 논하는 법적 조치들의 유기적인 개

선안 마련과 민관협동체계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기관 

중심의 하향식 도시재생 방식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발

전을 이룩하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사립대학의 폐교 및 활용 과

정에 필요한 법령이 기재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구체적

인 조례 제정의 부족함으로 인해 활용방안 도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차례 설문과 현장 조사가 시행되

었다면 더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교육청과 전국의 지자체는 학

령인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방사립대학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지방사립대

학의 폐교 이후의 문제에 대해 도시재생센터, 교육청, 

주민공동체가 함께 실태 및 현황 파악과 특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폐교대학에 대한 다양한 상황의 변수를 고려하

여 이미 노후화가 진행 중인 다양한 건물들의 관리 및 

가치를 올리기 위한 정책추진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지방사립대학의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꾸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5. 결론

학령인구 감소로 본격적인 대학입학정원 미달이 시작

되며 대학구조조정으로 지방사립대학의 폐교가 현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중소

도시와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대학폐교를 통한 재산매

각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폐교재산의 활용방

안과 법률 정비 등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폐교는 

시민들에게 그동안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고 구상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

산으로 활용되어 개개인이 지닌 생애주기와 특성에 집

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폐교된 A대학교의 발전 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전의 폐교

대학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폐교의 실태 현황, 처분방법, 

분석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구체적인 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는 부족하였다[20,21]. 본 연구는 직접적인 현장조

사 및 인터뷰를 통한 주민의 수요조사와 주변 인문지리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A대학교 일대의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과 지자체가 창의적인 콘텐츠와 기술을 기반으로 폐

교대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첫 번째, 폐교대학 인근의 도시재생은 거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경쟁

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과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

이다. 달라지고 있는 생활문화 속에서 성공적인 폐교대학

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외

적·내적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폐교대학을 비롯한 유휴공간이 지니는 활용 가

능성을 발굴하여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해

서는 시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기에 ‘지속가능한’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 지원 

플랜트 개발로 대학가, 교육시설, 연계시설과의 유기적

인 관계를 유지하여 기초부터 꾸준한 추진을 목표로 두

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감과 지역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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